
염·안료 중간체 수익성 악화 지속
기초원료 대량생산 불구 중간체 고가 수입 … 유도품은 50% 저가유입

국내 염·안료 중간체 분야는 안팎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염·안료 중간체를 제조하기 위한 기초원료인 BTX, Naphthalene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도 고가의 중간체를 수입하고 있다.

완제품 합성공업이 먼저 발달하고 중간체는 발달하지 못한 때문으로 기초원료는 저가에 수출하거나 연료 등 다른

목적으로 소비하고, 중간체는 대부분 고가에 수입하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 국내시장의 80%를 유럽·일본 등의 수입품에 의존했던 염·안료 중간체 시장은 국내기업이 유도

품 개발에 나서 몇몇 품목의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뒤이어 인디아,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 제품이 국산제품 가격의

50% 수준에 유입됨에 따라 중간체 생산기업들은 가격하락과 염·안료기업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가지 염료를 생산하기 위해 10여가지의 중간체가 필요한데 중간체 개발비가 비싸고, 폐수처리 등 생산여건이 어

려워져 염료기업들은 대안으로 Press Cake을 수입하고 있다.

1993년 하반기부터 분산염료 수입을 시작으로 현재 반응성염료, 산성염료, 염기성염료도 Press Cake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염료 중간체의 국내 존립기반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염·안료 중간체는 주 용도가 염·안료용 약 200여개, 다른 용도도 포함하면 약 400여개에 이른

다.

염료중간체 생산현황 (단위: M/T)

기초원료는 중간체 190여개 중 석유화학의 Benzene계, Toluene계, Xylene계가 80% 가량을, 석탄화학의 Naphthalene

계, Anthraquinone계가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염·안료 중간체는 30여개 품목에 불과해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

부 염·안료 관련기업이 자가소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연료산업의 발달로 국내 염·안료 중간체 분야가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나타낸 바 있다.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져 비교적 기술개발이나 대량생산이 어려웠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기업부

설연구소 설립 붐이 일면서 중간체 관련기업도 일반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해 꾸준한 기술개발과 신제품 개발

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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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회사명 생산능력 생산량 용 도

P-Base 제일화성 3,000 3,600 반응성염료

NCB 한화 15,000 4,500 분산염료

NT 남해화학 4,500 1,500 염기성염료

BDNA 한화 1,800 600 분산염료

NA 유니온물산 ,3000 800 반응성/산성/분산염료

Benzidine Dihycrochloride 한국협화화학 400 300 산성/직접염료

o-Toluidine 한국협화화학 500 300 PU 원료

Benzidine-2,2-Disulfonic Acid 기호케미칼 300 135 반응성염료

PPD 기호케미칼 600 150 분산염료

2,6-DCPNA 대림화학 300 265 산성염료

Bromamine Acid 삼보정밀화학 1,100 800 반응성/산성염료


